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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실행
1. 제시(25분)
**제시와 연습을 합쳐서 45분인데, 앞 부분에 인사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5분으로 두었음
1) 전형적 예
2) 주의 집중
 
 
 
 
 
 
 
 
 
 
 
 
 
 
 
 
 
 
 
 
 
 
 
 
3) 개념 정의
 
 
 
 
 
 
5) 주의 집중
 
 

교사 : 이번 시간에는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개북이, 개새 그림 제시)
 
교사 : 여러분, 이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은 두가지 동물이 합쳐진 모양이죠.
어떤 동물들일까요?
 
학생 : 거북이랑 개요
 
교사 : 그렇죠. 그러면 만약 이런 동물이 있다면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게 좋
을까요?(학생 발표)
 
학생 : 터틀독이요, 개북이요 등등
 
교사 : 네,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말해줬네요. 그러면 이 사진은
뭐라고 할까요? 이건 개와 새가 합쳐진 사진이에요.(학생 발표)
 
학생 : 개새, 버드도그 등등
 
교사 : 여러분들 굉장히 답을 잘해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개북
이나 개새 같은 말은 원래 있던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거에요. 이렇게 우리는 필요한 순간에 기존의 단어를 합
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도
있겠죠? 그것이 오늘 배울 합성어와 파생어입니다.
 
교사 : 합성어와 파생어는 모두 복합어에 속합니다. 복합어는 앞에 본 ‘개
새’와 같이 두가지 성분이 합쳐져 만들어진 말입니다. 반대로 단일어의 경우
는 하나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 말 같은 단어들이 단
일어입니다. 복합어와 단일어, 합성어와 파생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식제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합성어와 파생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합성어와 파생
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아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덮밥, 지우개 그림 제시)
덮밥과 지우개는 두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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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
7) 다양성
8) 예가 아닌 경우

 
학생 : 덮 + 밥 입니다 / 지우 + 개 입니다.
 
교사 :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덮밥은 합성어이고 지우개는 파생어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학생 : 덮밥에서 덮과 밥은 모두 실제 의미가 있지만, 지우개에서 개는 그렇지
못합니다.(만약 학습자들이 이런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교사가 ‘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답을 유도할 것.)
 
교사 : 네 그렇습니다. 덮밥에서 덮과 밥은 모두 실질적 의미가 있지만, 지우
개에서 개는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실제적 의미를 가
지는 단위를 ‘어근’이라고 하고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어근에 붙어
서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이 접사입니다. 그렇다면 합성어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 :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것입니다.
 
교사 : 그렇습니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생어는 어
떨까요?
 
학생 : 어근과 접사가 합쳐진 것입니다.
 
교사 : 맞습니다.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 혹은 접사와 어근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때 접사가 앞에 오면 접두사, 뒤에 오면 접미사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합
성어는 어근 + 어근 / 파생어는 어근 + 접사입니다.
예시를 보면서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10분 드릴 테니 여러분이 제시된 단어들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분해보
도록 하세요.
 
(10분 후)
 
교사 :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날짐승은 날이 날아다닌다는 어근,
짐승도 어근이기 때문에 합성어입니다. 밤낮도 밤과 낮이라는 어근이 더해
진 합성어죠. 지붕은 집+웅으로 이루어졌는데, 집은 어근이고, 웅은 접사라
서 파생어입니다. 다만, 웅이 잘 안 쓰이는 접사라서 소리나는 대로 지붕이
라 쓰입니다. 무덤의 경우는 묻 + 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파생어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친구들이 할 수 있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노래하다,
먹다’가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결론부터 말하면 노래하다는 파생어이고 먹
다는 단일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
면 안됩니다.
노래하다는 노래 + 하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때 ‘하다’는 접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근 뒤에 오는 접사인 접미사의 특성을 ‘하다’가 가지고 있기 때
문입니다. 접미사는 어근에 붙어서 단어의 기능을 바꿔줍니다. 원래 ‘노
래’는 품사의 기능에서 어디에 속하죠? 표를 보고 대답해볼까요?
학생 : 체언이요
교사 : 그렇죠. 그런데 노래하다는 어디에 속하는거 같나요?
학생 : 용언이요.
교사 : 이렇게 접미사는 단어의 기능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먹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먹다는 용언이죠.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나뉠 수 있죠. 어간과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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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단어의 경우에는 단일어로 취급합니다. 조금 특수한 경우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연습(20분)
1) 연습 가/나/다
2) 다양성

교사 :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할 내용을 모두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고, 또한 주
어진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들이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연습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후)
 
우리말, 말썽꾸러기, 낮추다, 놀이터, 죽었다, 높이다
 
그러면 같이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합성어는 어근과 어
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틀릴 경우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을 다시 확인하세요. 두번째 문
제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우리 + 말로 합성어,
말썽꾸러기는 꾸러기가 접사이기 때문에 파생어입니다. ‘낮추다’의 경우 다
소 어렵습니다. ‘낮추다’에서 ‘추’가 문제인데, 추는 접미사입니다. 아까 접미
사는 품사를 바꿔준다고 했죠? 원래 낮다는 형용사인데 낮추다는 동사입니
다. 그런 점에서 낮추다는 파생어입니다. 놀이터는 어떨까요? 놀이터는 놀
+이+터입니다. 어근과 접사가 합쳐서 3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합성어와 파생어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단어를 이등
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이터를 이 등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놀
이+터인가요, 놀+이터인가요?
 
학생 : 놀이 + 터입니다
 
교사 : 그렇습니다. 이때 놀이와 터 모두 실제적 의미를 가진 어근이기 때문에
놀이터는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의 경우는 죽다라는 단일어에서
어미의 활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었’은 접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었’이 접사라면 뒤에 붙었으니 접미사일텐데, 접미사는 품사를 바꿔주기 때
문입니다. 죽었다가 품사가 변했나요?
 
학생 : 아닙니다.
 
교사 : 따라서 죽었다는 단일어입니다. 높이다의 경우는 높다라는 형용사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동사가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높이다는 파생어입니다.
여기 문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에
서 어려움을 느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교사 : 모두들 오늘 수업을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연습문제를 보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복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
게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문항은 오늘 연습문제와 유사
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열심히 복습한다면 좋은 결과를 맞
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험을 본 후에 여러분들이 배운, 단어를
만드는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말을 만드는 학습을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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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드백
1) 동기화 
2) 유도 
3) 정보제시 

위에서 제시함.

 

‘합성어와 파생어’ 수업 학습지
 

반/이름 : ㅇㄹㅇㄹㅇㄹㅇㄹㅇㄹ
 

1.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이 동물들의 이름은?

해당 이미지는 https://www.funshop.co.kr/goods/detail/61273에서 가져옴

개념들간의 관계도

 
2.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

(1) 어근과 접사 : 단어를 둘로 나누었을 때 핵심적인 의미와 주
변적인 의미로 분류한 것
어근 – 핵심적인 의미
접사 –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앞에 붙으면 접

i



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사이  덮 밥  지우개
어근  어근어근  어근접사

(2) 합성어와 파생어
단일어 –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합성어 – 어근 +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파생어 – 어근 + 접사(접사 + 어근)

3. 다음 단어들을 분석해봅시다
날짐승 밤낮 지붕 무덤 노래하다 먹다
어근 + 어근어근 + 어근어근 + 접사어근 + 접사어근 + 접사어근

*접미사는 품사의 기능을 변화시킨다.
*구성성분이 어간 + 어미일 경우에는 단일어로 취급한다.
 

4. 연습문제
*빨간색 글씨가 정답입니다.

1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
단일어 =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합성어 = 어근 +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파생어 = 어근 + 접사(순서 무관)으로 이루어진 단어
 
2 예시를 보고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할 수 있다
죽었다 = 단일어
우리말 = 합성어
낮추다 = 파생어
말썽꾸러기 = 파생어
풋사랑 = 파생어

‘합성어와 파생어’ 수업 평가 문항
반/이름 : ㅇㄴㅁㄹㄴㅇㄹ

*빨간색 글씨가 정답입니다.

1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
단일어와 합성어, 파생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순서 무관) 이루어진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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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분
다음 단어들을 성분분석하고 단일어인지 합성어인지 판단
하세요.

단어 성분분석 판단
살았다 어근(어간 + 어미) 단일어
첫사랑 첫(어근) + 사랑(어근) 합성어
사랑하다 사랑(어근) + 하다(접사) 파생어
출렁거리다출렁(어근) + 거리다(접사)파생어
맏딸 맏(접사) + 딸(어근) 파생어
굶주리다 굶(어근) + 주리다(어근)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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